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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 aimed to confirm th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

ren’s life satisfaction and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ased on 

secondary data analysis. 

Methods: This research used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which included a total 

of 2,596 4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IBM SPSS Statistics ver. 25.0 statistical program analyzed the 

collected data, and the Process Macro Model 6 analyzed the hypothesis test.

Results: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had a simple mediating effect, and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Conclu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life satisfaction, children's self-

esteem and depression were confirmed as simple or sequentially mediated and were important variables for increasing 

or decreasing children's life satisfaction. Particularly, among the parameters, self-esteem had the greatest mediating 

effect.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confirm the effect on improving children's life satisfaction by developing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at considers parental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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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사회

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형

성하며 청소년과 성인이 된 후 삶에 대한 기초를 형성한다(Kim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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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으

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선택한 기준과 비교하

여 평가하는 의식적인 판단 과정이다(Diener et al., 1985). 불

행하게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2개국 가운데 

20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Youm, 2019). 삶의 만족도는 지속

적이고 안정된 특성이 있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면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 또한 저하된다

고 예측할 수 있다(Kim & Han, 2017). 이에 따라 아동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로 성장하여 청소년 및 성인기 발달

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외적 환경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Fujita & Diener, 2005). 부모는 아동이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

달의 원천이 된다(Kim et al., 2020). 이러한 부모의 자녀를 향

한 행동을 양육태도라고 하며 이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외적 환경 요인이다(Maftei et al., 2020). 또한 자아존중

감과 우울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Kim, 2019)으로 개인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연

결 지어 관련성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Rosenberg, 1965)

를 말하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 있고 적절한 존재로 여기

며 바람직하다고 여겨(Rosenberg, 1965) 자신에 대해 만족하

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소외감, 열등감을 가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Kurnaz et al., 2020). 우울은 불행한 기분이 

만연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경험, 주관적 슬픔을 수반하는 감정

(Wicks-Nelson & Israel, 2000)으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위

협하는 요인이다. 우울은 일에 집중하기 힘들고 삶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아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Suh et al., 2019).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

울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

동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낮은 자아

존중감과 관계가 있었다(Pinquart & Gerke, 2019). 또한 부모

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낮은 우울(Chai et al., 2018)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높은 우울과 관계가 있었다(Jeong, 

2020).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Kim, 2019)

가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Yu et 

al., 2019)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에 관한 그동안의 연

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단순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연구(Kim & Lee, 2019),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Perez-Fuentes et al., 2019), 우울(Jeong, 2020)의 단순 매개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그쳤다. 그러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만족도와 개인 내적, 외적 영향 요인과의 관계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

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인 간의 단순한 관계

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을 온전하

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변인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 그리

고 간접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친구관계, 교사

관계, 끈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Jin & Chung,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교사

관계, 친구관계, 끈기를 대상자 특성으로 선택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4학년은 청소년기의 시작점으로 아직은 부모와의 관계에 영

향을 받으며(Park, 2020) 자기 주도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정립

해 나가는 결정적 시기(Kim et al., 2020)이므로 이 연구는 전국

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된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

료 중 초등 4학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부모 양육태

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

하기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Park CM and Kim HO. Effect of Parents'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236 https://doi.org/10.21896/jksmch.2022.26.4.234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이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파악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

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

며, 2018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1)에서 제공하는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

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표본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교는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으로 추출되었다. 조사대상 학급은 한 학교당 한 개씩

으로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

로 조사되었다. 최종 조사에 참여한 학교 수는 171개교, 초등학

교 4학년 학생 2,607명이며 이 연구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설문

에 모두 응답한 학생 2,59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도구

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도구로 Jo와 Cha 

(1998)가 번안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K-SWLS Korean 

Version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도라는 한 개의 공통요인을 반영하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응답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Diener 등(1985)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7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1이었다. 

2)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척

도는 Skinner 등(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A: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를 Kim

과 Lee (2017)가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판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KA: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

조제공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

성 지지, 구조제공 요인 각 4문항을 합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까지이고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거부, 강요, 비일관성으

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까지 4점 Likert 척도이다. Process Macro 모형 설정의 기본 원

칙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역 문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

으며 이 연구에서는 거부, 강요, 비일관성 요인 각 4문항을 합하

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2점에서 최고 48점까지이고 합산한 점수

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0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75–0.88이었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90이었으며 긍정적 양육태도는 0.90 부정적 양육태도는 0.83

이었다. 

3) 자아존중감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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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on (1974)이 번안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5문항, 부정적 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응답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

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9)의 연구에

서 요인 분석을 통하여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 α는 0.75였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3이었다.

4) 우울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우울 측정 도구는 

Derogatis (1983)가 개발하고 Kim 등(1984)이 우리말로 번

안한 도구이다. 보편적인 정신병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

기보고 형태의 검사 도구인 간이정신 진단검사(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ed) 중 수정된 우울척도 10문항

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응답 척도는‘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다. Process Macro 모형 설정

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역 문항으로 환산하

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Kim 등(198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 Cronbach α는 0.89였으며,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0.89였다.

5) 대상자 특성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조사한 성별, 거주지 규

모, 가족의 경제 수준, 가구 구성원, 학업 수준, 학교생활 만족

도, 대상자의 교사관계, 친구관계, 끈기를 사용하였다. 교사관

계는 Kim과 Kim (2009)이 개발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

(STARS: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Bae 등(2015)이 개발한 한국판 또래관

계 질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총 13문항 중 부정 문항은 역 환산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끈기

는 Duckwork과 Quinn (2009)의 Grit Scale-Children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끈기가 높음을 의미한

다. 

4.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한국 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서 데이터양도 및 대여 금지, 데이터 무단 복제 배포 금지 등 주

의사항에 동의 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데이터를 다

운로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IRB NO. 2021-05-011)을 받았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Co., 

Armonk, NY, USA)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

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때는 Welch test, Games-Howell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변수 중 연속변수와 삶의 만

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던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편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 간의 직접 효과와 다중매개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여 부

트스트래핑(Bootstraping) 방식으로 10,000회로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의 모수 추정치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영향을 분석할 때 통계

적 유의수준을 0.001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표본 수

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므로 1종 오류를 범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 수가 

큰 경우에는 유의수준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Khalilzadeh & Tasci, 2017). 이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

교 4학년 2,596명이므로 통계적 유의성 수준을 더 엄격한 기준

인 0.001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찰된 결과가 우연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1,000번 중 1번 미만임을 의미하므로 이 연구

가 통계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규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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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50.3% 

(1,307명)였고, 대도시 거주자가 42.5% (1,103명)였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수준인 경우가 77.8% (2,020명)였다. 부모와 자녀

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91.9% (2,387명)였으며, 학업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64.7% (1,680명)였고, 학교생활은 만

족하는 경우가 81.0% (2,104명)였다. 교사관계 점수는 56점 만

점에 평균 41.95±6.81점이며 친구관계 점수는 52점 만점에 평

균 39.84±5.46점, 끈기 점수는 32점 만점에 평균 20.19±2.67

점이었다.

대상자의 삶의 만족도는 대상자의 경제 수준(F=17.88, p< 

0.001), 가구구성원(F=13.21, p<0.001), 학업 수준(F=62.44, p< 

0.001), 학교생활 만족도(F=85.77, p<0.001)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교사관계(r=0.41, p<0.001), 친구관

계(r=0.40, p<0.001), 끈기(r=0.09, p<0.001)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1). 

2.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거나 상

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를 공변수로 통제한 후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편상관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Table 1.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596)

Variable No. (%) Mean±SD t/F/r (p-value) Scheffé

Gender

  Male 1,307 (50.3) 15.55±2.80 1.03

  Female 1,289 (49.7) 15.44±2.90 (0.305)

Regional size

  Metropolis 1,103 (42.5) 15.58±2.87 2.80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1,083 (41.7) 15.53±2.67 (0.060)

  Rural areas 410 (15.8) 15.20±3.21 -

Economic level c<a, b

  Higha 235 (9.1) 15.99±2.88 17.88

  Mediumb 2,020 (77.8) 15.57±2.79 (<0.001)

  Lowc 341 (13.1) 14.70±3.07 -

Family composition b<a

  Parents and childrena 2,387 (91.9) 15.58±2.81 13.21

  Single parent and childrenb 179 (6.9) 14.50±3.07 (<0.001)

  Etc.c 30 (1.2) 14.70±3.24 -

Academic achievement c<b, d<a

  Higha 1,680 (64.7) 16.00±2.69 62.44

  Mediumb 714 (27.5) 14.81±2.75 (<0.001)

  Lowc 72 (2.8) 13.07±3.06 -

  I don't knowd 130 (5) 14.15±3.31 -

School life satisfaction c<b<a‡

  Satisfieda 2,104 (81) 15.93±2.64 85.77†

  Averageb 379 (14.6) 13.86±2.66 (<0.001)

  Not satisfiedc 71 (2.7) 12.37±3.69 -

  I don't knowd 42 (1.6) 13.76±3.65 -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 (14-56 point) - 41.95±6.81 0.41 (<0.001)

  Peer Relationship (18-52 point) - 39.84±5.46 0.40 (<0.001)

  Grit (8-32 point) - 20.19±2.67 0.09 (<0.001)

SD, standard deviation.
†Welch test. ‡Games-Howel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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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경제 수준, 가구 구성원, 학업 수준, 학교생활 만족도는 

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r=0.33, 

p<0.001), 부정적 양육태도(r=0.28, p<0.001), 자아존중감(r= 

0.48, p<0.001), 우울(r=0.33, p<0.001)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r=0.35, p<0.001), 우울(r=0.29, 

p<0.001)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

(r=0.38, p<0.001), 우울(r=0.36, p<0.001)과 상관관계를 보였

고, 자아존중감과 우울(r=0.54, p<0.001)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가 모두 유의수준 0.001 

미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3.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이 아동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

차 한계(Tolerance)는 0.46–0.61로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64–2.16으로 10보다 크지 

않고,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가 0.29–0.54로 0.80 미만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Durbin-

Watson 지수는 1.98로 기준값인 2.00에 근접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반적 특성 중 삶의 만족도의 차이

를 보인 경제 수준, 가구 구성원, 학업 수준, 학교생활 만족도는 

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공변수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통

제한 상태에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 Fig. 1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0.20, p<0.001)와 부정적 양육태

도(B=0.22, p<0.001)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부정적 양육태

도가 감소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다. 부모의 긍

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B=0.14, p<0.001), 자아존중감(B= 

0.54, p<0.001)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우울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증가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

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을 4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0.09, p<0.001), 아동의 자아존

중감(B=0.23, p<0.001)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47%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

아동의 자아존중감(B=0.045; bootstrap 95% confidence 

interval [CI], 0.035-0.056)과 우울(B=0.002; bootstrap 95% 

CI, 0.000–0.005)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매개하였으며, 순차적 다중매개 효

과(B=0.004; bootstrap 95% CI, 0.001-0.006)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A).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를 검증

한 결과(Table 4, B), 자아존중감 매개와 우울 매개의 차이 값

이 양의 값으로 유의하였으며(B=0.043; bootstrap 95% CI, 

0.032-0.054), 자아존중감 매개와 순차적 매개의 차이도 양

의 값으로 유의하였다(B=0.041; bootstrap 95% CI, 0.031-

0.053). 따라서 자아존중감 단일 매개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B=0.049; bootstrap 95% CI, 0.040-

0.059)과 우울(B=0.005, bootstrap 95% CI, 0.002–0.008)

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596)

Variable 1 2 3 4 5

1. Positive parenting attitude 1

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43 (<0.001) 1

3. Children's self-esteem 0.35 (<0.001) 0.38 (<0.001) 1

4. Children's depression 0.29 (<0.001) 0.36 (<0.001) 0.54 (<0.001) 1

5. Children's life satisfaction 0.33 (<0.001) 0.28 (<0.001) 0.48 (<0.001) 0.33 (<0.001) 1

Values are presented as r (p-value).

Control variables = economic level, family com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school 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 peer relationship,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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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단순 매개하였으며, 순차적 다중매개 효과(B=0.004; 

bootstrap 95% CI, 0.001-0.007)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를 검증

한 결과(Table 4, D), 자아존중감 매개와 우울 매개의 차이가 

양의 값으로 유의하였고(B=0.044; bootstrap 95% CI, 0.034-

0.055), 자아존중감 매개와 순차적 매개의 차이도 양의 값으로 

유의했다(B=0.045; bootstrap 95% CI, 0.036–0.056).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단일 매개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찰 

아동기에 형성된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에 이어 성인기까

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삶

의 만족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

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

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

Table 3.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children's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N=2,596)

Variable

Parenting attitudes →

children's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 children's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s, children's self-

esteem, depression

→ children's life satisfaction

B SE β t p-value B SE β t p-value B SE β t p-value

Constant 16.95 1.34 - 12.62 <0.001 8.93 1.35 - 6.61 <0.001 1.46 0.87 - 1.67 0.095

CV D. Economic leve1 (low) -0.03 0.32 -0.00 -0.09 0.925 0.06 0.34 0.00 0.17 0.863 -0.25 0.18 -0.03 -1.35 0.176

D. Economic level 

 (medium)

0.10 0.25 0.01 0.39 0.700 0.29 0.27 0.02 1.06 0.288 -0.13 0.14 -0.02 -0.91 0.361

D. Family composition 

 (parents)

0.17 0.67 0.01 0.26 0.797 -1.02 0.73 -0.05 -1.41 0.158 0.14 0.39 0.01 0.35 0.726

D. Family composition

 (single parent)

-0.39 0.71 -0.02 -0.55 0.583 -1.19 0.77 -0.06 -1.54 0.124 0.04 0.41 0.00 0.08 0.933

D. Academic achievement

 (low)

0.76 0.53 0.03 1.41 0.157 -1.90 0.58 -0.06 -3.28 0.001 -0.30 0.31 -0.02 -0.95 0.341

D. Academic achievement

 (medium)

1.00 0.35 0.10 2.88 0.004 -0.44 0.38 -0.04 -1.16 0.248 0.43 0.20 0.07 2.13 0.033

D. Academic achievement 

 (high)

1.92 0.34 0.20 5.74 <0.001 -0.45 0.37 -0.04 -1.23 0.220 0.62 0.20 0.10 3.15 0.002

D. School life satisfaction

 (not satisfied)

-0.58 0.71 -0.02 -0.82 0.414 -1.03 0.77 -0.03 -1.34 0.181 -1.04 0.41 -0.06 -2.54 0.011

D. School life satisfaction

 (average)

0.01 0.59 0.00 0.02 0.986 0.15 0.64 0.01 0.23 0.822 -0.19 0.34 -0.02 -0.56 0.576

D. Schoo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26 0.57 0.11 2.21 0.027 1.10 0.62 0.08 1.76 0.078 0.28 0.33 0.04 0.86 0.391

Relationship with teacher 0.05 0.01 0.07 4.06 <0.001 -0.02 0.01 -0.03 -1.52 0.129 0.04 0.01 0.09 5.45 <0.001

Peer relationship 0.15 0.02 0.17 9.80 <0.001 0.09 0.12 0.09 5.20 <0.001 0.03 0.01 0.05 2.69 0.007

Grit 0.05 0.03 0.03 1.80 0.071 -0.08 0.03 -0.04 -2.81 0.005 0.04 0.02 0.04 2.64 0.008

Positive parenting attitude 0.20 0.02 0.23 11.66 <0.001 0.06 0.02 0.06 3.19 0.001 0.09 0.01 0.16 8.38 <0.00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0.22 0.02 0.26 14.54 <0.001 0.14 0.02 0.15 8.37 <0.001 0.02 0.01 0.04 2.10 0.036

Children's self-esteem 0.54 0.02 0.48 25.15 <0.001 0.23 0.01 0.38 17.82 <0.001

Children's depression 0.03 0.01 0.06 3.20 0.001

F (p)=126.55 (<0.001), adj.R2=0.42 F (p)=140.78 (<0.001), adj.R2=0.47 F (p)=134.29 (<0.001), adj.R2=0.47

SE, standard error; CV, control variables; D, dummy variable.

D. Reference: economic level (high), family composition (etc.), academic achievement (I don't know), school life satisfaction (I don't know).

The panel survey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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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

와 유사하다(Kim & Lee, 2019).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서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의미한

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

계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낮춰서 삶의 만족도를 낮

춘다는 것을 검증한 선행연구(Perez-Fuentes et al., 2019), 중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

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가 나타난 선행연구(Seo & Paik, 2020)와도 맥을 같이 한다. 매

개변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자

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

기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변수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식하는 아동일수록 다양한 환경적 요구에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Brummelman & 

Sedikides, 2020)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

로그램 메타분석 결과(Lee & Chung, 2018)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어릴 수록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크게 나

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기(Kim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N=2,596)

Indirect effect B BootSE Bootstrap 95% CI

A Ind1: Posi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self-esteem→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45 0.005 0.035-0.056

Ind2: Posi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depression→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02 0.001 0.000-0.005

Ind3: Posi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self-esteem→children's depression→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04 0.001 0.001-0.006

Indirect effect total 0.051 0.006 0.040-0.062

B Ind1-Ind2 0.043 0.006 0.032-0.054

Ind1-Ind3 0.041 0.006 0.031-0.053

Ind2-Ind3 -0.002 0.001 -0.004-0.000

C Ind4: Nega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self-esteem→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49 0.005 0.040-0.059

Ind5: Nega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depression→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05 0.002 0.002--008

Ind6: Negative parenting attitude→children's self-esteem→children's depression→children's life satisfaction 0.004 0.001 0.001-0.007

Indirect effect total 0.058 0.005 0.048-0.068

D Ind4-Ind5 0.044 0.005 0.034-0.055

Ind4-Ind6 0.045 0.005 0.036-0.056

Ind5-Ind6 0.001 0.001 -0.001-0.003

SE, standard error; CI, confidence interval.

B=0.54
(p<0.001)

B=0.06
(p<0.001)

B=0.20
(p<0.001)

B=0.23
(p<0.001)

B=0.03
(p=0.001)

B=0.54
(p<0.001)

B=0.03
(p=0.001)

B=0.22
(p<0.001)

B=0.06
(p<0.001)

B=0.02 (p=0.036)

B=0.23
(p<0.001)

Fig. 1. A model of a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a
renting attitude of the parents. →, The influence of variables is statisti
cally significant. ┄ -->, The influence of variabl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anel survey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was reverse-coded and used as a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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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0)에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시

킨다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여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아동 삶의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

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우울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Opondo 등(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아동의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아동의 삶의 만

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우울

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Jeong, 2020).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하시

켜 심리적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Kim & 

Kim, 2017) 이로부터 오는 부정적 영향은 삶의 전반적 가치에 

영향을 주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

울은 정서, 사회성, 인지 등 많은 영역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Lee et 

al., 2012). 따라서 우울을 경험하는 아동을 선별하여 아동이 인

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및 완

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었다. 부모의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

도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과 만족감을 높여 우울의 부정적 영향

을 감소시키며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학생

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 결과(Moon, 2014)와 유사하며 순차적 

매개효과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삶

의 만족도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순차적 매개효과

가 있었다. 거부적이며 강요적이고 비일관적인 부정적 양육태

도는 아동의 자신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Yu 

et al., 2019). 아동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아개념을 형성

하고 자신의 긍정적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불안정한 자아 및 정신건강을 형성

하게 된다(Choi & Cho, 2016). 우울한 정서는 자기 자신과 주

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반복하므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낮아져(Suh et al., 2019) 순차적 매개효과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부모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는 자녀

의 다양한 부적응행동 및 정신병리에 연관이 되어있어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Moon, 

2012)를 지지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

아존중감과 우울의 단순 또는 순차적 매개 경로를 통해 간접적

으로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로써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예측변수이자 보호요인 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부모들은 부모교

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부모가 자녀

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우울 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동이 애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 양육환경 안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때 아동의 삶

의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설문지를 활용한 2차 분석 연구로 아동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단일시점의 자료를 사

용하여 한계가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우울은 아동의 자기 보고식 측정으로 전문가에 의한 

측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보고되었다

는 상황에서 이를 높일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

아존중감, 우울의 관계 및 그 중요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 요인, 자아존중감, 우울의 단순한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단순 매개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

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

울의 다중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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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단순 또는 순차적으로 매개하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

였다. 특히 매개변수 중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고

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재의 효과 평가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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